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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,⑾원입니다. 권당 가정에서의 신권 지두력
400원이며,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
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 다.

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32 방문 교육 메시지 :
와드/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
출판부(738-6832, 청 운동)로 연 락해 주시 기 “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”
바 랍니 다.

표지 :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가두
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켄 백스터가 그린 1987년 33 

‘‘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’’
작 유화, “섬 머셋 레인. ”(교회 예술품 빛
유적지 소장)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

 ̇˙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
본지의 대관장단 메 시지에서 영국에서 지낸
선교 사업 시절을 회상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손녀가 행복할 때 그 어린 아이의 눈에
나타나는 표정 을 묘사하려고 할 때,

곤경을 겪게 되는 수가 있읍니다. 아마
“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. ”든지

“얼굴에서 환한 빛 이 나고 있었다. ”는
둥의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 할 것 입 니다.
사실상 이 표현 둘 다 틀립니다. 내
손녀의 눈은 항상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
모양에 똑같은 색 깔을 지니고 있읍니다.
그러나 그녀가 행복할 때에는 내가

알기는 하지만 표현하기는 어려운 어떤

것이 그녀의 얼굴을 통하여 빛나고
있 읍니 다.

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을 설 명 하면서
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했읍니다.

이런 광채와 영 광은 수없이 증대됩 니다.
요한은 부활하신 주님 의 음성 이 나팔
소리 같이 큰 음성 이라고 말함으로써
그의 음성을 설명 하려고 애썼읍니다.

나에게는 이 “나팔 소리”
 
같은 음성을

지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사람

있읍니다. 그 음성은 쉽 게 알아들을 수
있고, 듣기에 아름다운 맑고,
조화로우며 공명 되는 소리를 냅 니다.
그의 발음은 완벅 에 가깝습니다.
어떤 연사는 바울이 “만일 나팔이
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
예비하리요”(고전 14 : 8) 라는 말로써

설명한 대로 다른 종류의 나팔을 갗고

있읍니다. 어떤 사람은 들릴 수 있을

만큼 충분히 큰소리를 내지 못하거나
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지 않거나
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의 재미있지
않은 나팔을 갗고 있읍니다.

나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 손녀의
것보다 뛰 어 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의
음성 이 공명 이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내

평범한 육신도 아름답게 만들 수
있 읍니 다.

비록 나는 이 생에서 주님을 보지는
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압니다. 나는
하나님 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이루어진
위대한 대속에 대한 것을 알고
있읍니다.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
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비슷한
주님의 영광스러운 해의 왕국의 부활에
대한 것도 알고 었읍니다. 나는 그 곧고

좁은 길의 과정을 알며, 또 우리가 해의
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어떻 게 그

과정을 따라야 하는지 압니다.

한번은 주님 이 도마에게 “너는 나를
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

자들은 (더욱 더 ) 복되도다”(요

20 : 29)라 고 말씀하셨읍니다. 주님은

“마음이 청 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
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 이요”(마

5 : 8)라고 직 접 약속하셨읍니다. 이런
모든 유익 한 점 과 더불어, 모든 사람의

눈이 그분을 보고 모두가 마음으로
그분의 축복을 기삐할 때인 주님 이

지상에서 복천년간 통치하기 위하여
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내가

이것.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:

그 위대한 일에 대비하여, 우리 눈에
더 빛나는 광채를, 우리 가슴에 더 큰
빛을, 우리 영혼에 더 순수한 불을 갗기
위하여 열심히 노력 합시다. 그러면 그날
우리가 실제로 직접 그분을 보게 될 때,
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옵니다. □

친구의 음성보다 훨씬. 더 훌륭할 것으로

생 각합니 다.

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

성 전을 헌납한 다음 또 주님을 얼굴을

마주하여 보았읍니 다. 예언 자는 그분의
모습이 어떤지 설명하면서 이렇게

맡했웁니다. “그의 눈은 불꽃 같고

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

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”(교성
110 : 3) 그것은 정말 대단히 밝을
것 입 니 다.

하나님 같은 특성 으르

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다른
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소유할 수 있는

특성 입 니다. 예를 들어, 부활하신

모로나이도 요셉 스미스에 게
나타났으며, 예 언자는 다음과 같이

상세하게 설명 했읍니다. “구 분의 온

몸이 형용할 수 조차 없이 희었으며
그분의 얼굴은 번갯불처 럼 빛났고”(요셉
스미스 2 : 32)

그의 외모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
그의 의복도 눈부시 었읍니 다. 예 언 자는

이렇게 말했읍니다. “그 분은 좀 늘어진
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계셨으며 그

흰색 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

못한 것 이었고 세상에는 구토록 희고

찬란한 것이 있다고 믿기 조차 못할
것이었읍니다. ’’(요셉 스미스 2 : 31)

소크라테스는 상당히 매 력 이 없는
사람이 었다고 합니 다. 그러 나 그는

신에게 기도하면서 “저의 내면이
아름답게 해주시 옵소서. ”라고

말했읍니다. 우리는 모두 빛나는 영 성의

역사로 아름답게 된 평범한 사람을 본

적이 있음니다. 하나님 같은 영은 가장




